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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의 장애유형별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성과에 관한 연구

이  선  규* / 이  웅  희**1)

본 연구의 목 은 취업한 장애인근로자의 장애유형별로 직무스트 스 유발요인과 직무성과 

간의 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문헌고찰을 통하여 확인된 직무스트 스 유발요인인 역할요인 

가운데, 역할모호성 요인과 역할갈등 요인이 기업조직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직무성

과에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역할기 의 불명확과 상충되는 둘 이상의 역할기 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직무수행을 

통해 기 되는 명확한 목표의 부재  직무수행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 정보가 부정확한 경

우에 직무성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 다. 한, 장애인근로자들의 직무스트 스가 직무성

과에 미치는 향이 장애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장애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직무스

트 스 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주제어: 장애인근로자, 장애유형, 직무스트 스, 직무성과

1. 서론 

장애인 취업 인구를 보면,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 이상 장애인  34.2%가 취업을 하고 있

으며,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8%로서 1995년의 43.9%보다 3.9%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체장애인이 60.0%로 가장 높고, 다음

이 시각장애인 56.8%, 언어장애인 49.8%, 청각장애인 48.3%, 신장장애인 45.5%의 순서로 나타

났다. 한, 장애인의 경제활동분야를 보면,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25.6%로 가장 많

았으며 취업장애인의 경우 단순노무직과 서비스 매직에 44.4%가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하지만, 장애인들은 여 히 사회 인 편견과 장애 자체로 인한 

경제 , 물리  어려움의 이 고에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을 한 상태라 해도 직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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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가 미비하여 취업 후에도 직무에 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장애인의 고용

진에 한 법률로 인한 강제 인 고용이 많아 재 소의 배치  승진 등에 불리함이 존

재하고, 장애인이 근로환경에서 겪는 스트 스로 인하여 직무만족도  직무성과가 낮은 상

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들의 직무스트 스가 그 자체로 요할 뿐만 아니라 직무스트 스 유발 

요인의 개선이 직업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의 반 인 생활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

식에서 시작되었다. 체 으로 사회복지분야 에서 장애인근로자를 상으로 하는 연구주제

와 연구방법 그리고 이론체계에 한 논의는 미약한 편이며, 그 에서도 장애인들의 직무스

트 스 유발요인과 직무성과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것은 취업한 장애인에 

한 심의 부족과 장애인들이 직장에서 겪는 여러 형태의 차별에 한 실증  연구가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취업한 장애인근로자의 장애유형별로 

직무스트 스 유발요인과 직무성과 간의 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근로자에 한 심이 증가하는 시 에서, 장애인근로자들의 스트

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리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여 무

한 경쟁시 에 놓여 있는 기업조직이 경쟁우 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장애인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

장애인들은 직업에의 흥미, 자신의 공, 자신과 맞는 직업을 갖고 싶어하며, 한 그것이 

자신의 직무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지 하고 있다(최명주, 2000). 이러한 상은 장

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여러 직업에 한 정보망이 부족하고, 공식 ․비공식  지원이 부족

하며, 비장애인에 비해 안정 인 직업을 찾는다거나 어디든지 우선 취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진로나 성의 탐색을 할 수 있는 정보나 기회가 많지 않

으며, 장애인이 취업하기를 원하는 곳이 아니라, 취업 할 수 있는 곳을 먼  고려해야하는 실

정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곳이 많으며, 자신의 신체와 성, 능력, 기술

에 합하지 않음에도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지연, 2000).

한, 장애인은 직장생활에서 인간 계의 요성을 다른 것보다 높게 평가하면서 특히 주

사람으로부터의 인정과 인 계가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에서도 상사와의 계는 

장애인들에게 있어 직장생활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사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장애인을 이해해주는 장 이 있는 반면에 같은 장애인에게 일을 더 시키거나, 과다한 직무에

도 불구하고 불만이 없거나 이직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상사도 있고, 장애인에게 더

욱 엄격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장애인들은 그들의 상사나 동료와의 계로 인하여 스

트 스를 지각하고 이것은 직무만족과 성과수 에 향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들이 겪는 직무스트 스에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장애 근로자들은 일을 하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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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 역할 갈등, 역할 모호성, 승진, 보상, 업무량, 동료와의 계 등에 있어서 직무 스트 스

를 받는다(이지연, 2000). 장애유형 에서는 지체장애와 정신지체에서 자율성에 제약을 받음

으로써 스트 스를 느끼는 정도가 과도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장애 복의 경우 역할갈등에 해서 과도한 스트 스를 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이론  고찰을 통해 살펴본 직무스트 스에 한 이론을 토 로 하여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직무스트 스 유발요인은 직무성과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역할모호성은 직무성과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역할과다는 직무성과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역할갈등은 직무성과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직무스트 스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향은 장애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4. 연구결과 

1) 가설 1의 검증

직무스트 스 유발요인이 장애인들의 직무성과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을 검

증하기 하여 직무스트 스 유발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직무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가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 직무스트레스 유발요인과 직무스트레스간의 회귀분석 결과

요인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값 Prob>F R-square

처리 3 9.28  3.09  10.88    0.001 0.306

잔차 74 21.04  0.28

계 77 30.32

변수 회귀계수 t값 Prob > ︳T ︳
역할모호성 0.5752  4.89       0.001

역할갈등     0.2946  2.10       0.039

역할과다 -0.0856  -0.57       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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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회귀에 의한 합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 3가지 역할 련 

요인(역할모호성, 역할갈등, 역할과다)으로 구성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직무스트 스간의 

결정계수(R2)는 0.306으로 종속변수의 체 변동  약 30.6%가 회귀선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

며, 유의수  0.001 수 에서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변수는 역할행 자가 역할 요구의 기

나 그러한 기 를 수행하는 방법에 해 불확실하게 지각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역할모

호성(β=0.575, t=4.89, P<0.001)과 역할 행 자가 서로 상충된 둘 이상의 역할기 에 동시에 처

해 있다고 지각하는 역할 갈등(β=0.294, t=2.10, P<0.05)로 나타나 가설 1-1과 가설 1-2를 지지

하고 있다. 반면에, 역할행 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행해야 할 과업의 양과 질에 비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역할과다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가설 1-3이 기각되었으며, 이는 

Cooper와 Marshall(1976), 그리고 Lee(2001)의 직무스트 스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2) 가설 2의 검증

가설 2는 직무성과가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해 장애유형

을 지체장애와 청각장애 그리고 기타장애로 나 어 더미변수화하여 회귀식에 포함하 다. 청

각장애의 더미변수 d2의 회귀계수가 -0.785로 유의수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 근로자들의 장애유형에 따라 직무성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검증되었고, 가설 2

는 채택되었다.

<표 2> 장애유형에 따른 직무성과의 차이분석 결과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t값 유의확률 R2 F값 유의확률 연구가설
B 표준오차

상수
d1
d2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역할과다

 0.326 
-0.262
-0.785
 0.503
 0.506
 0.007

0.423
0.161
0.122
0.096
0.121
0.134

  0.77
-1.62
-6.39
 5.23
 4.16
 0.05

0.44
0.10
0.01
0.01
0.01
0.95

0.57 18.71 0.01 채택

5.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지각하는 직무스트 스 유발요인과 직무성과간의 계를 실

증 으로 검증하는데 목 을 두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James와 Chee-sing(2000)이 측한 

것과 마찬가지로 직무스트 스 유발요인은 직무성과를 떨어뜨린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조

직에서 직무스트 스를 강하게 지각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자신의 일과 조직에 해 애착을 

덜 느끼고 헌신 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기 힘들다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보다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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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고찰을 통하여 확인된 직무스트 스 유발요인인 역할요

인 가운데, 역할모호성 요인과 역할갈등 요인이 기업조직에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들의 직무

성과에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Ivancevich 등(1983)

과 Lee(200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며, 장애인근로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역할기

의 불명확과 상충되는 둘 이상의 역할기 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직무수행을 통해 기 되

는 명확한 목표의 부재  직무수행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에 직무성

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 다. 반면에, 역할과다 요인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는

데, 이는 조사 상이 장애인근로자로 한정되어 있고 이들 장애인근로자들은 근로조건보다는 

근로 자체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일단 한 직장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라면 업무처

리에 있어서의 시간부족과 같은 역할과다에 한 고려 이 에 취업한 것 그 자체에 만족한다

는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장애인근로자들의 직무성과는 장애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장애인근로자의 직

무성과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역할모호성과 역할갈등을 집 으로 

리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장애유형에 일 된 용이 아닌 장애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직무

스트 스 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지체장애와 청각장애, 그리고 시각장애의 경우처럼 각각의 

장애유형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조직의 리자는 직무성과를 향상시키

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해 장애인근로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직무스트 스 유발요인에 한 

특별 리를 해야 하며 이는 장애유형별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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